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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서울시 대표 친환경 교통수단 ‘따릉이’가 부품

재생을 통해 정비 과정에서도 탄소 저감 실천에 나선다.

□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운영 대수와 이용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리가

필요한 자전거가 증가하면서,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대폐 자전거

에서 추출한 부품을 재활용해 즉각적인 정비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.

□ 작년 서울시는 따릉이 정비센터에서 재생 부품 4종(튜브, 시트포스트,

앞바퀴, 뒷바퀴)을 수시로 취합하고, 재활용센터(상암센터)로 전달해

부품을 재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.

□ 재활용센터에서는 부품을 재생하고, 정비센터 9개소(▲상암 ▲중랑

2024. 3. 7.(목) 조간용
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6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      보도자료

담당 부서 :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보행자전거과장 정여원 02-2133-2410

공공자전거팀장 김해수 02-2133-2431

담 당 자 양정연 02-2133-2434

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 처 장 전진우 02-2290-4610

관리팀장 송병준 02-2290-4620

사진 없음 □ 사진 있음 ▣ 쪽수 : 3쪽 담 당 자 홍성길 02-2290-4696

''지구에 생기와 활력을''…친환경 '따릉이', 부품 재활용 시스템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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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올해 재활용 부품 7종으로 늘려…예산 절감으로 운영수지 개선·정비 효율성 높여 시민 편의성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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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도봉 ▲훈련원 ▲이수 ▲개화 ▲천왕 ▲영남 ▲학여울)로 분배한

다. 각 정비센터에서는 재생된 부품을 이용해 정비 후, 현장으로 자

전거를 배치하고 있다.

○ 또한, 시민들의 안전 운행에 우려가 없도록 재활용센터의 재생 전담 직원,

부품 정비직원, 배송직원이 단계적으로 부품의 안전성과 운행 가능 여부를

면밀히 점검한 후 대여소에 배치한다.

□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자전거 부품 재활용 체계를 시범 추진한

결과, 확보한 부품 총 5,136개 중 4,987개를 재활용해 약 1억 3천

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냈다.

□ 올해부터는 3종(브레이크 레버, 안장, 앞브레이크)을 추가해 7종의

부품을 재활용할 계획이다. 부품의 약 25%를 재활용한다고 가정했을

때, 부품 구매비용이 약 2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.

<재활용 부품 기존 4종>

<튜브> <시트포스트> <앞바퀴> <뒷바퀴>

<재활용 부품 추가 3종>

<브레이크 레버> <안 장> <앞브레이크>

□ 서울시는 예산 절감을 통해 공공자전거 운영수지 개선은 물론, 즉각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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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부품 수급으로 정비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편의성 제고에 힘쓸 계

획이다. 또한, 추가적으로 재생 가능한 부품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

토해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서울시의 ESG(환경·사회·투명경영)에 힘

을 보탤 예정이다.

□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“시민들이 사랑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

로 자리매김한 공공자전거 ‘따릉이’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환경과 사

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”며, “지속가능성에 대한 꾸준한 고민과 함께

이용 시민의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

운영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
